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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orean studying Japanese language (JL) has mastered more easily than 

other foreign language because it has a grammar system similar with Korean 

language (KL). However, the usage of some verbs in JL must reflect the 

complicated human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s in a daily life, 

superior-inferior interaction and the restriction as a grammatical person 

between talkers, viewpoint of talker and so on. Therefore, Korean sometimes 

has used wrong expression to talk JL.  

  In this study, the meaning and features of giving and receiving expression in 

Japanese literary writings was analyzed and the differences in usage was 

compared to KL grammar, anticipating that Koreans studying and educating JL 

understand the correct usage against frequently occurred misuse and design an 

efficient JL education plan. Based on examples in Japanese original works and 

books in translation, the meaning verbal usage in the giving and receiving 

expression and the expression actually used in KL translation were analyzed. 

  In Japanese literary writings, the literary and colloquial style were used 

together but the correct sentence structure was not constructed even in 

literary-styled expression. In many cases, both style expressions omitted the 

subject received as well as giving an action so that we should understand the 

verbal usage depending upon the situation and context in the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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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many cases, verbs in giving and receiving expression were accompanied by 

「て」 in Japanese literary writings. The expressions such as 「(て)やる」, 「

(て)あげる」 and 「(て)くれる」were translated as 「해주다」in KL. However, 

「(て)もらう」 was literally translated to 「해받다」 but the meaning and 

interpretation c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situation and context in the 

sentence. 「(て）やる」 was an verb used in both literary and colloquial style of 

sentences. This expression was mainly used in the sentence that the subject 

give an action to counterpart and the subject of an action was omitted 

occasionally. 「(て)くれる」 was the expression used most frequently in 

Japanese writings and used in the sentences meaning gratitude, hope, wish and 

favor as well as inconvenience to a person receiving talks.    「～(て)くれ」 

was used as a meaning of a order or command. 「(て）くださる」 was an order 

expression carrying honor and respect and mainly used as 「(て)ください」in the 

sentences of polite request and solicitation. 「(て)もらう」 was many used in the 

expression that talker received some action. For examples, this expression was 

used in the cases that talker asked and received a benefit, favor or permission 

from a counterpart. This expression was literally translated as 「받다 」 in KL 

but freely and variously translated through the context depending on the 

meaning of a verb preceding「て」. 「(て)いただく」 was a modest expression of 

「(て)もらう」 and used as honor and respect to subject receiving an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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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第第 111章章章 序序序論論論

111...111硏硏硏究究究目目目的的的

일본어는 한국어와 유사한 文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일본어 학습
자들이 일본어를 다른 언어에 비해 비교적 쉽게 학습할 수 있지만 한국어와는 다
른 일본어의 授受表現을 학습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것 또한 사실이다.授受表
現이란 말 그대로 주고 받는 표현을 말하며 동사 「あげる(주다),さしあげる(드리
다),やる(주다),もらう(받다),いただく(받다),くれる(주다),くださる(주시다)」를
사용하여 물건의 授受를 나타낸다.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주고 받는 행
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표현하는 동사를 일본어에서는 授受動詞라고 하며 크게
나누어 事物을 주고 받는 행위와 利益이나 恩惠를 주고 받는 행위로 나눌수 있다.
授受表現에 있어서 물건을 주고 받는 것을 受給表現이라고 하며 행위를 주고 받

는 것을 受益表現이라고 한다.일본어 授受動詞는 대표적으로 「やる(あげる)」
「くれる」「もらう」의 3가지 동사가 있으며,待遇表現인 「さしあげる」「くださ
る」「いただく」를 포함하여 7가지로 나눌 수 있다.이 授受動詞는 本動詞의 용법
으로 쓰이거나 수수동사 외에 補助動詞「て」를 동반하여 「～てやる(あげる)·～
てくれる ·～てもらう」와 대우표현인 「～てさしあげる ·～てくださる ·～てい
ただく」와 같이 補助動詞의 용법으로 쓰인다.일본어의 授受表現은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자기가 보는 視點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는
데 이것은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文化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Benedict1)는「일본에서는 자신보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에게 각기 다른 말을 쓰
며,친한 사람과 윗사람,아랫사람을 각기 다른 말로 지칭한다.대상에 따라 사용하
는 동사도 다르며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상대의 사회적 위치와 자신과의
관계를 고려해야만 한다.」라고 했다.이렇게 일본어는 일상생활에서 복잡한 인간
관계와 話者간의 상하관계,話者의 관여로 인한 인칭제약,話者의 視點 등으로 동
1) Benedict 「국화와 칼」카푸치노문고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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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구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체계가 한국어 授受에 비해서 복잡하여 한국어를
母語로 일본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에게 있어서 틀리기 쉬운 표현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일본어 授受表現의 의미와 특징

을 고찰해 보고 일본 文學作品 속에서 나타나는 일·한 양어간 수수표현의 대조·분
석을 통해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한국인 일본어학습자에게서 일어나는 誤用의 문제
점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敎育方法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111...222硏硏硏究究究方方方法法法 및및및 內內內容容容

1章에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에 의해 연구된 대표적인 先行硏究중 授受動詞
의 槪念정리에 관한 선행연구와 視點에 관한 선행연구,韓國語와의 比較·對照에 관
한 선행연구,誤用에 관한 선행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고 授受動詞의 기본적인 용법
과 의미를 정리해보기로 한다.
2章에서는 本動詞로 쓰여 물건을 주고 받을 때 쓰는 동사「やる」「あげる」

「くれる」「もらう」와 동사에 「て(で)」가 붙어 補助動詞로 이익이나 행위를 주
고 받을때 쓰는 「～てやる(あげる)·～てくれる ·～てもらう」동사의 개념과 용
법을 정리해 보고 한국어에 授受表現이라는 명칭은 없지만 한국어 「주다」「받
다」에 대응하는 「やる」「あげる」「くれる」「もらう」동사에 대해 考察해보며
일본어 授受表現과의 대조를 통해 한국어 授受表現의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또한
일본어는 말하는 사람의 視點을 중요시 하여 듣는 사람인 상대방의 관계나 대화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물과 자신과의 관계를 항상 「본인의 視點」에서 바라보고
談話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자의 시점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人稱
에 따라 표현 방법이 바뀌어 授受動詞를 선택하여 사용하게 되는 人稱制約에 대해
考察해 본다.
3章에서는 1章의 선행연구와 2章에서 살펴본 授受表現의 기본적 용법과 개념을

토대로 하여 일본 문학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일·한 양어간 授受表現의 用例에 대한
考察을 통해 使用實態를 파악하여 일본어 학습자와 교육자가 향후 일본어 授受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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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을 학습하고 교육함에 있어 의미와 용법을 올바르게 인지하여 誤用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效率的인 敎育方法을 모색할 수 있는데 그 目的을 두고자 한다.또한 授
受補助動詞의 기본적인 의미를 분류한 松下와森田의 분류에서 「(て)もらう」의
「自行自利態」는 실제로 行爲를 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지만,받는 쪽 (もらう)의
主體가 자신인 경우라고 정의하였는데 실제 행위자가 자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自行自利態」라고 정의하였는지를 고찰해보기로 한다.

111...333先先先行行行硏硏硏究究究

1.3.1授受動詞의 意味와 分類

授受補助動詞의 기본적인 의미를 분류한 문법 학자들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松下(1924)2)는 주고 받는 행위를 하는 사람과 행위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
라「自行他利態」「他行自利態」「自行自利態」로 분류하였다.

自行他利態「～てやる(あげる)」:자신이 行動해서 타인에게 利益을 주는 경우
他行自利態「～てくれる」:타인이 主體가 되어서 자신에게 利益을 주는 경우
自行自利態「～てもらう」:실제로 行爲를 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지만,받는 쪽 (も
らう)의 主體가 자신인 경우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森田(1977)3)는 松下의 분류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 不利益の供与와 強い意志

2) 松下大三郎 (1974)「改編標準日本語文法」 勉誠社 p.399

3) 森田良行 (1977) 「基礎日本語」 角川書店  p.456

もらう やる くれる

私→君·彼 自行他利

君·彼→私 自行自利 他行自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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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는 경우를 포함해서 세부유형으로 세분하고 있다.
森田는 선행동사가 나타내는 행위는 행위의 주체A가 행위를 받는 쪽인 B를 위

해 행하는 것으로 수익동사는 이익·불이익에 관한 표현 뿐만아니라 강한 의지를 나
타내는 경우를 포함한다.또한 行爲의 主體·話者·主語의 位置에 따라 분류하고 있
다.

自行他利「～てやる」:話者 또는 타인 A로부터 타인 B에게 恩惠를 미치는 행위
로 주어인 주체A가 타인B를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경우로 自行他利의 세부유형으로
는 利益·恩惠の供与,不利益の供与,自棄自虐,強い意志가 있다.

他行自利「～てくれる」:타인A에서 話者B쪽으로 은혜가 영향을 끼치고 주어인
주체A가 말하는 사람이나 이야기의 중심 인물인 B를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경우로 他行
自利의 세부유형으로는 感謝,許可·容認 ,希望·祈願,迷惑가 있다.

自行自利「～てもらう」:행위주체인 A가 문장의 주어이며 話者 또는 話者쪽 B
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경우이다.즉 B가 행위주체인 A로부터 恩惠를 받는다.自
行自利의 세부유형으로는 利益の自主的受身,許可を求める,迷惑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수수구문의 중심개념은 「恩惠·利益性」에 있지만 授受
表現이 반드시 이익이나 은혜를 나타내는 표현뿐만 아니라 「不利益」이나 「迷
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大江(1975)는 恩惠를 나타내는 보조동사「～てやる·～てくれる·～てもらう」는
은혜의 행위수수를 나타내면서 행위자 또는 비행위자의 主觀性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다.이것은 일본어 수수의 대우성과도 일치한다고 보았으며 「～てやる·～てく
れる·～てもらう」에서 화자가 단순히 누구의 행위가 누구에게 대한 행위인지를 본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話者가 당사자로 누구에게 恩惠를 느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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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主觀的인 눈으로 바라봤을때 동사가 선택적으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寺村(1982)는 서양어의 절대적 인칭과 비교하여 일본어가 갖는 人稱의 相對性에
주목하여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授受動詞의 방향성을 与え手,受け手간의
방향성을 화살표로 표시하여 정리하였다.즉 서양어가 갖는 절대적 인칭이 아닌 범
언어적인 方向性에 주안점을 두고 話者라고 하는 참여자를 관여하게 한 主觀的方
向性에 授受動詞를 규정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山田敏弘(2004)는 授受補助動詞를 대표하는 기능(ベネファクティブ形式)을
「ヴォイス적인 要因」과 「話者視點의 方向性要因」두가지 文法カテゴリー로 분
류하여 考察하고 있다.

1.3.2視點과 人稱

久野 暲(1978)

久野4)는 수수를 話者와 주는 사람,받는 사람과의 인간관계에만 두지 않고 視點
의 문제로 보고 수수동사를 共感度(Empathy)의 정도에 따라 共感度를 E(x)로 나타
내고 話者의 視點이 어느쪽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또한 문장에서 話者를 비롯
해서 복수의 참여자가 관여하는 경우 그 참여자 중에 누가 주어가 되는지 관해 視
點제한이 있다고 하였다.

受與動詞 視點제약
ヤル E(主語 ) > E(与格目的語)
クレル E(与格目的語 ) ≥ E(主語)

受け取る人
4) 久野 障 (1978) 「談話の文法」 大修館書店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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モラウ E(主語 ) > E(非主語)

補助動詞 視點제약
～テヤル E(主語 ) > E(非主語)
～テクレル E(非主語 ) > E(主語)
～テモラウ E(主語 ) > E(非主語)

발화당사자의 視點 하이어러키
E(1인칭 )>E(2·3인칭 )

話者는 항상 자신의 視點에서 보아야 하며 자신의 시점보다 타인의 시점이 우위
에 올 수 없다.

1.3.3韓國語와 比較·對照

일본어와 한국어의 수수동사의 대조연구에 관해 대표적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奥律(1979)는 한국어에는 「주다」「드리다」「받다」와 존경어로 접미사「-시」를
붙여 「주시다」「드리시다」「받으시다」전부 6가지가 있으며「주다」는 대체적
으로 일본어의 「くれる」「やる」「あげる」에 대응하며 「드리다]는 일본어의
「さしあげる」에 대응한다고 하였다.즉 일본어에서는 「くれる」「やる」「あげ
る」를 분류하여 사용하지만 한국어는 「주다」한 가지 밖에 없다.「드리다」는
대체적으로 일본어의 「さしあげる」에 대응되는데 与え手인 主語가 손아랫사람으
로 受け手가 손윗사람으로 非主語를 높이는 말이다.
「받다」는 일본어의 「もらう」「いただく」에 대응한다.또한 「받다」는 受

け手가 主語로 与えて가 非主語로 「もらう」「いただく」와 같다.일본어「いただ
く」는 非主語를 높이는 말로 자기를 낮추는 「もらう」와 구별하여 사용되지만
한국어의 「받다」는 구별없이 사용된다.
「주시다」는 「주다」의 존경형으로 일본어의 「くださる」「おやりに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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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おあげになる」에 대응한다.
「드리시다」는 「드리다」의 존경어로 비주어를 높임과 동시에 주어도 높이는

표현으로 「おさしあげになる」이다.
「받으시다」는 「받다」의 존경어로 일본어의 「おもらいになる」「おいただき

になる」에 대응한다.
또한 은혜를 나타내는 수수구문에서는 일본어의 「～てくださる」「～てくれ

る」「～てさしあげる」「～てやる」「～てあげる」「～ていただく」「～てもら
う」「～ておやりになる」「～ておあげになる」「～ておもらいになる」10가지의
수수동사는 그대로 보조동사가 되어 恩惠를 나타내는 行爲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
한국어의 「주다」「받다」도 은혜를 나타내는 수수구문을 만들 수 있지만 한국어
에는 「~てもらう」에 해당하는 표현이 없다.「받다」가 있기는 하지만 보조동사로
사용할 수는 없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5)

林(1980)는 일·한 양언어의 수수보조동사의 대응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6)

5) 金昌男 (2001) 「現代日本語における授受動詞について」千葉大学博士学位論文 p.16

6) 林八龍(1980) 日本語·韓國語の受給表現の對照硏究 日本語敎育 40호 日本語敎育學會 p.117

韓国語 日本語

주다 くれる·あげる·やる

드리다 さしあげる

받다 もらう·いただく

주시다 くだだる·おやりななる·おあげになる

드리시다 おさしあげになる

받으시다 おもらいになる·おいただきになる

~てやる ~てくれる ~てもらう

  ~어 주다 ☓~어 받다 *~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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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おいさんが弟に自電車を買ってやった。

(b):おいさんが弟に自電車を買ってくれた。

(c):아저씨가 동생에게 自電車를 사 주다.

(d):弟がおいさんに自電車を買ってもらう。

*7)(e):동생이 아저씨에게서 自電車를 사 받다.

예문(a)「買ってやった」와 (b)의 「買ってくれた」는 「～주다」로 대응되지만
예문(d)의 「買ってもらう」에 대응하는 예문(e)의 「사 받다」즉 「～てもらう」
에 대응하는 「～어 받다」는 한국어에는 없는 표현으로 한국어로 해석할 경우에
는 「～어 주다」의 의미로 사용된다.「～어 달라」는 일방적인 願望·命令의 의미
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사용된다.

1.3.4誤用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오용분석은 발음,표기,문법,어휘등 다양한데 수수표
현에 있어서 森田芳夫(1980)은 한국인 학습자의 학습과정에서 볼 수 있는 오용례를
품사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그중 수수표현의 오용에서 수수동사간의 혼동 즉
수수동사와 与える·受ける와 같은 동사와의 혼동을 예로 들고 있다.森田는 이런
오용의 원인을 「くれる」「与える」「やる」는 한국어로 「주다」이며 「受け
る」「もらう」는 한국어로 「받다」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용이라고 하였으며
「やる」「くれる」「もらう」의 수수동사의 용법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
다.8)

7) *표시는 비문을 뜻한다.

8) 森田芳夫(1980) 「韓國人學生の日本語學習における分析」(聖神女子大學校論文集) 聖神女子大學校出版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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与える人を主語にして 受ける人を主語にして

第三者からみて言う言い方 やる·あげる·さしあげる もらう·いただく

与える人からみて言う言い方 やる·あげる·さしあげる

受ける人からみて言う言い方 くれる·くださる もらう·いただ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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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第第 222章章章 兩兩兩言言言語語語의의의 授授授受受受表表表現現現의의의 意意意味味味···用用用法法法

본동사로써 쓰이는「あげる」「くれる」「もらう」는 물건과 소유권의 移動을
표현하는 용법으로 행위자인 「주는 쪽」과 피행위자인「받는 쪽」그리고 수수되
는「물건」이 있어야한다.
授受動詞는 한국어의 경우,내가 타인에게 주든지 타인이 나에게 주든지 방향성

에 관계없이 「주다」한가지로 양쪽 모두를 표현할 수 있지만,일본어의 경우 내가
타인에게 줄 때와 타인이 나에게 줄 때의 표현이 다르다.따라서 視點과 人稱序列
의 제한을 받는다.수수동사가 본동사「やる(あげる)·くれる·もらう」의 용법으로
쓰일 때는 사물을 주고 받는 受給表現을 나타내지만,보조동사 「て(で)」와 함께
쓰여 「～てやる(あげる)·～てくれる ·～もらう」는 行爲의 授受를 의미한다.補
助動詞란,일반 동사 뒤에 붙어 의미를 더해주는 동사로 본래의 의미가 없어지고
보조적인 용법을 나타낸다.金田一春彦9)은 「～てやる」는 話者 또는 타인으로부터
타인에게 恩惠가 미치는 것을 나타내며 「～てくれる」는 타인으로부터 話者 쪽으
로 恩惠가 미치는 것을 나타내고「～てもらう」는 문의 주격에 선 사람이 타인으
로부터 恩惠를 받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처럼 이익·은혜의 행위를 표현하는 것을 「恩惠表現」「受益表現」이라고 한

다.이익·은혜를 나타내는 수수표현은 경어와 함께 일본인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의
식을 바로 볼 수 있는 표현이며 또한 한국인 일본어학습자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
움이 따르는 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22...111日日日本本本語語語의의의「「「(((ててて)))あああげげげるるる」」」類類類 「「「(((ててて)))くくくれれれるるる」」」類類類 「「「(((ててて)))もももらららううう」」」
類類類

2.1.1「(て)あげる」類

9) 金田一春彦 (1955) 「世界言語槪說」[日本語の補助動詞の項] 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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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あげる」類의 수수표현으로는 「(て)やる」와 「(て)あげる」가 있고 与え
手를 주어로 하여 話者의 시점은 중립이거나 주어 쪽에 있으며 受け手가 与え手보
다 「うち」쪽,즉 話者쪽의 인물이 될 수 없다.

「やる」

「やる」는 与え手(주는 쪽)가 주어로 행위의 主體이며 동작을 행하는 것으로
受け手(받는 쪽)가 자기보다 손아랫사람,어린이,자신의 가족,또는 동·식물 등에
사용된다.최근에는 여성을 중심으로 「やる」가 언어적으로 거칠다고 하여 「あげ
る」를 쓰는 추세이다.

(1)植木に水をやる。

(2)私は子供にチョコレートをやる。

(3)先輩が後輩に金をやりました。

「てやる」

본동사의 용법은 물건을 주고 받는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てやる」는
「て」앞에 오는 先行動詞가 나타내는 行爲를 나타내는 表現이다.화자 또는 타인
인 A가 B에게로 恩惠가 미치는 것으로 행위를 하는 동작주이면서 주어인 A가 타
인 B를 위해서 하는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てやる」는 주는 쪽이 받는 쪽
과 동등하거나 주는 쪽이 받는 쪽보다 윗사람일 경우에 사용된다.또한 주는 쪽이
받는 쪽보다 상대적으로 「うち」에 속하거나 동등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행위의
이동방향은 안쪽에서 밖으로 향한다.한국어의 「주다」에 대응된다.
「～てやる」구문은 행위를 주는 쪽인 동작주가 주어의 위치에 오고 받는 쪽이

간접목적어가 된다.화자의 시점은 행위를 주는 쪽인 주어의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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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やる」는 3가지의 의미로 授受表現을 나타내는데 이익·은혜의 행위를 하
는 경우와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식적인 자기자학과 자신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

1)이익·은혜의 공여 (AがBに······を～てやる)
(4)手を握って人の暖かさをわからせてやりたい。(1リットルの涙 p.130)

(5)兄は友達に本を貸してやりました。

2)불이익의 공여 (AはBを～てやる)
(6)あんな奴、殺してやる。

(7)生意気なやつだから一つ殴ってやろうか。

(8)「あたしだってそうだけど、あの子はまだ子供だから、事の重大さがわかってないの

よ」

「だからそれを教えてやる」(赤い指 p.79)

3)자기자학·강한 의지 (Aは～てやる)
(9)自殺してやる。

(10)あんな大学、きっとパスしてやる。

「あげる」

「あげる」는 「やる」의 謙讓語로 손아랫사람이 손윗사람에게 무언가를 건네줄

          A が  (主語)  → 　　　　　B に

（~て)やる　　  行為の与え手      行為の受け手

      話者の視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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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話者를 주어로 해서 만드는 표현으로 이동의 방향성은 안쪽에서 밖으로 향하며
「やる」와 같다.
「あげる」에 관해 菊地(1996)10)는 「さしあげる」보다는 약하지만 「やる」의

겸양어로 쓰였으나 점차 겸양어로서의 성질이 약해져 「やる」의 미화어로서 이행
되어지고 있다고 했다.또한 森本(1996)11)는 「やる」는 「あげる」보다 아랫사람
에게 쓰는 표현으로 동물에게는 「やる」를 쓰지만 주로 여성들을 중심으로 「え
さをあげました」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あげる」 표현이 일반
적인 것으로 보고 「やる」는 거칠고 무례한 표현으로 보아 결국 「やる」와「あ
げる」의 선택에 있어서 주는 사람의 상대가 어떠한가 보다는 話者 자신이 정중한
표현을 사용한다는 의식으로 「あげる」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구문 형식은 「Aが Bに ～をあげる。」으로 話者(1인칭)가 他人(2·3인칭)에게

물건·소유권 등을 건네줄 때 話者를 主語로 해서 만드는 표현이다.

(11)私は君にプレゼントをあげよう。(私→君)
(12)私は吉田さんに本をあげました。(私→吉田)

(11)(12)의 두 문장을 살펴보면 (11)는 1인칭(私)에서 2인칭(君)에게 (12)는 1인칭
(私)이 3인칭(吉田)에게 물건을 주는 표현으로 「あげる」를 사용하였다.그러나
「あげる」는 주고 받는 행위에 있어서 항상 1인칭이 2인칭과 3인칭에게서만 이루
어지는 것은 아니다.다음의 예문을 살펴보면

(13)あなたは吉田さんにどんな本をあげましたか。(あなた→吉田)
(14)吉田さんは田中さんにプレゼントをあげました。(吉田→田中)

(13)은 2인칭(あなた)에서 3인칭(吉田)에게 (14)은 3인칭(吉田)가 3인칭(田中）에

10) 菊地康人 (1996) 「敬語再入門」p.142~143

11) 森本順子 (1996) 前揭書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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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물건의 수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즉「あげる」의 인칭서열은 주는 쪽이 받
는 쪽보다 높거나 같을때 사용한다.또한 행위의 이동방향은 주는 쪽에서 받는 쪽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てあげる」

본동사의 용법은 물건을 주고 받는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てあげる」는
「て」앞에 오는 先行動詞가 나타내는 行爲를 나타내는 표현이다.話者 또는 타인
인 A가 B에게로 恩惠가 미치는 것으로 행위를 하는 動作主이면서 주어인 A가 타
인 B를 위해서 하는 行爲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てあげる」는 주는 쪽이 받는
쪽과 동등하거나 주는 쪽이 받는 쪽보다 윗사람일 경우에 사용된다.또한 주는 쪽
이 받는 쪽보다 상대적으로 「うち」에 속하거나 동등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행위
의 이동방향은 안쪽에서 밖으로 향한다.한국어의 「주다」와 「드리다」에 대응
된다.
「～てあげる」구문은 行爲를 주는 쪽인 動作主가 主語의 위치에 오고 받는 쪽

이 間接目的語가 된다.話者의 視點은 행위를 주는 쪽인 主語의 위치에 있다.

(15)私はあなたにシドニーの地図を描いてあげましたか。(私→あなた)

(16)私は木村さんに本を貸してあげました。(私→木村)

(17)私は田中さんをホテルまで案内してあげました。(私→田中)

(18)田中さんは吉田さんに英語を教えてあげました。(田中→吉田)

          A が  (主語)  → 　　　　　B に

（~て)あげる　　  行為の与え手      行為の受け手

      話者の視点



- 15 -

예문 (15)은 1인칭(私)에서 2인칭(あなた)에게 (16)와(17)은 각각 1인칭(私)에서 3
인칭(木村)·(田中)으로 예문 (18)는 3인칭(田中)에서 3인칭(吉田)으로 주는 쪽이 받
는 쪽을 위해서 행하는 동작의 이익·은혜를 나타내고 있다.「あげる」와 마찬가지
로 人稱序列은 주는 쪽이 받는 쪽보다 높거나 같을 때 사용한다.또한 행위의 이동
방향은 주는 쪽에서 받는 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てやる」「～てあげる」는 일반동사에 첨가하여 사용하여도 의미적으로 차
이가 없다.

(19)子供に優しくしなければならないよ。

→ 子供に優しくしてあげなければならないよ。

(20)私が犬を散歩に連れて行った。

→ 私が犬を散歩に連れて行ってやった。

(21)「ね、タンポポ、ママに持って行ってあげていい?」(その日のまえに  p.242) 

(22)お菓子だけは食べていってやる。(踊りたい背中 p.28)
(23)ハツも一緒に乗せていってあげるね。(踊りたい背中 p.127)
(24)薫は今日の自分の態度を少し反省し、両親に少し悪いことをしたような気がした
が、自分のことだけで精いっぱいで、親の気持ちを考えてあげられる余裕がなかっ
た。(タイヨウのうた p.87)

2.1.2「(て)くれる」類

「くれる」

「くれる」는 타인이 話者에게 물건을 줄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あげる」와 반
대로 与え手가 주어이며 話者의 시점은 비주어인 受け手쪽에 있다.즉,受け手가
話者이거나 話者쪽과 가까운 관계의 사람일 경우에 사용되며 与え手는 受け手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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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と」쪽에 가깝다.이동의 방향성은 밖에서 안으로 향한다.

(1)田中さんが私に本をくれました。(田中→私)
(2)友達は私に誕生日のプレゼントをくれた。(友達→私)

위의 예문을 살펴보면 「くれる」는「あげる」와 함께 「주다」로 뜻은 같지만
「あげる」와 반대로 타인이 나에게 물건을 주는 것으로 예문(1)과(2)는 각각 3인
칭(田中·友達)이 1인칭(私)에게 물건을 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くれる」가 항
상 3인칭과 1인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3)田中さんはあなたにどんな本をくれましたか。(田中→あなた)
(4)昨日あなたが私にくれた本はもう全部よみました。(あなた→私)

예문(3)은 3인칭(田中)이 2인칭(あなた)에게 (4)는 2인칭(あなた)이 1인칭(私)에게
물건을 주는 것으로 주는 쪽이 받는 쪽보다 人稱의 序列이 낮을 때 사용한다.즉
人稱序列이 높은 쪽이 받는 쪽이 된다.3인칭이 3인칭에게 주는 행위에 있어서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先生は弟に花をくれました。(先生→弟)
(6)田中さんは妹にプレゼントをくれました。(田中→妹)

예문(5)와(6)은 각각 3인칭(先生)·(田中)이 3인칭(弟)(妹)에게 물건을 주는 표현으
로 「くれる」를 사용하였다.3인칭간의 수수에 있어서 받는 쪽이 話者 쪽의 사람
이거나 주는 쪽보다 話者에 가까운 그룹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あげる」대신
「くれる」를 사용한다.
「あげる」는 주는 쪽인 主語에 視點을 두어 표현한 것이고 「くれる」는 받는

쪽인 目的語에 視點을 두어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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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くれる」

「て」앞에 오는 先行動詞가 나타내는 行爲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타인 A에서
화자 B에게로 利益이 되는 일이나 行爲를 할때 쓰는 표현이다.大江(1975)는 「～
てくれる」는 彼行爲者가 자기 자신에게 利益이 되는 것에 대해 행위자에게 행위
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기분을 나타내며 그 恩惠에 대한 受益者는 彼行爲者
라고 하였다.
「てくれる」는 주는 쪽이 받는 쪽과 대등하거나 윗사람이며 받는 쪽은 손아래

일 경우에 사용되며 행위의 이동방향은 밖에서 안쪽으로 향한다.한국어의 「주
다」에 대응된다.
「～てくれる」구문은 行爲를 주는 쪽인 動作主가 주어의 위치에 오고 받는 쪽

이 間接目的語가 오는 점은 「～てあげる」와 같지만 話者의 視點은 행위를 주는
쪽인 주어의 위치에 있지 않고 間接目的語의 위치인 行爲를 받는 쪽에 온다.

「～てくれる」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감사의 의미
(7) 木場さんとのこと、あなたに軽蔑されると思っていただけに、逆に、すごく心配
してくれてありがたかった。(愛をください p.100)
(8)永原先生も山本さんも精一杯のことをしてくれた。(その日のまえに p.246)
(9)健哉も大輔も、優しい子どもに育ってくれた。(その日のまえに p.243)

          A が  (主語)  → 　　　　　B に

（~て)くれる　　  行為の与え手      行為の受け手

                    話者の視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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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でも、武口が説明してくれたおかげで、主人にもわたしの病気のことをわかって
もらえたので、感謝しています。(その日のまえに p.84)
(11)千羽鶴を折って、わたしの幸せを願ってくれるのは嬉しい。(1リットルの涙 p.86)
(12)その日のあたしは一日中猛烈なくしゃみと咳に襲われ、周囲の迷惑は承知しては
いるものの、もはやどうにもならなかった。さすがに見かねた同僚の綾子が館長に上
申してくれたおかげで午後は書庫の整理に回された。(ラヴレター p.27)

2)허가·용인 (Bに······を～(さ)せてくれる)
(13)永原先生に相談すると、「行かせてあげてください」と外泊が認められた。

(その日のまえに p.199)
(14)「男子んの色紙、ちょっと見せてくれる?」 (その日のまえに p.25)
(15) 家族三人でよく話し合った末、いくつかの制約を作った上で認めてくれることに
なった。(タイヨウのうた p.22)
(16)「薫、礼福してくれる?」  (タイヨウのうた p.207)

3)희망·기원·부탁 (～てくれ·～てください)
(17)そういうのが、いつまでもつづいてくれるといい。(その日のまえに p.274)
(18)「ああ、悪いけど、そうしてくれ」。(その日のまえに p.222)
(19)やり直させてくれ、と祈った。(その日のまえに p.210)
(20)「美咲!勉強中なのはわかるけど、ちょっとだけファミレス来てくれない?」
(タイヨウのうた p.71)

(21)「あ、恭介、悪いげどケーキお皿に出してくれる?」(タイヨウのうた p.204)
(22)街で、画家に直接声をかけられた。やせこけた爺さんで、吉祥寺の自宅まで通ってく

れれば時給一万円払う、と言った。(東京タワーp.10)

4)피해·폐를 끼치는 경우
(23)「先生」と呼ぶのはやめてほしいと何度も頼んだのに、結局最後まで直してく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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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かった。(その日のまえに p.285)
(24)だから、とにかく、母ちゃんが家にいてくれないと嫌なんだよ、俺は。

(その日のまえに p.145)
(25)孝治が勝手な解釈をしてくれたことを、薫の名誉のために、そのままにしておく
ことにした。(タイヨウのうた p.87)
(26)いつもなら、両親が起きてくれていたら嬉しいくせに、今日だけは起きていて欲
しくなかった。(タイヨウのうた p.107)

5)명령의 의미
(27)おまえは下を見てくれ、俺は２階へ行く。(哀しい予感 p.90)
(28)一夫は和子に近づき、ちょっと手首をにぎって脈を調べてから、彼女の上半身を
だきおこした。「だいじょうぶだ。さあ、君は足を持ってくれ」
(時をかける少女 p.14)
(29)「いや」大木は顔を引きつらせて、必死の弁明を試みた。「きみたちはここで釣
りでもしながらまっててくれ。せっかく来たんだし。おれも夕方には戻ってくるか
ら」(世界の中心で、愛をさけぶ p.107)

2.1.3「(て)もらう」類

「もらう」

「もらう」는 「くれる」와 이동의 방향성은 같지만 「くれる」는 与え手가 주
어의 자리에 오고 「もらう」는 受け手가 주어의 자리에 온다.話者나 화자쪽 그룹
이 주어가 되며「もらう」는 화자의 視點이 主語에 있다.즉 받는 쪽의 입장에서
표현하는 것이다.
「もらう」의 주는 쪽과 받는 쪽 사이의 人稱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 -

(1)私があなたにもらった本はもう全部よみました。(1인칭←2인칭)
(2)あなたは昨日田中さんにどんな本をもらいましたか。(2인칭←3인칭)
(3)誕生日に彼女は彼にプレゼントをもらった。(3인칭←3인칭)

「もらう」의 人稱序列 순서는 1인칭>2인칭>3인칭이다.
또한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3인칭일 경우에 받는 쪽이 제3자로 주는 쪽이 화
자·화자 그룹인 경우에는 문장이 부자연스럽게 된다.

(4)*田中さんは私の弟に本をもらった。(田中←私の弟)

따라서 「私の弟」와 같이 화자인「나」와의 관계를 명시한 3인칭은 「田中」보다
는 나에게 있어서는 더 가깝기 때문에 예문(4)은 비문이 된다.

「てもらう」

松下 利益態의 분류에서 「てもらう」는 自行自利態로 실제로 행위를 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지만,받는 쪽 (もらう)의 주체가 자신인 경우라고 정의하였는데 宮地
裕(1965)12)는「松下が「てもらう」を「自行自益態」とするのは無理で、その命名の
範圍で言えば「他行自益態」であろうから「～てくれる」と同態に歸してしまうこと
になろう」라고 하였다.즉 宮地가 주장한 「てもらう」는 행위주체에 있어서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다르기 때문에 松下가 분류한 「自行自益態」는 「～てくれる」와
마찬가지로 타인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에게 利益을 주는 「他行自益態」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고있다.문장의 주어인 화자B가 타인A에게 행위를 받는 표
현으로 행위의 主體는 A이지만 화자의 視點은 행위를 받는 쪽인 B에게 있다.
「～てもらう」구문은 「～てあげる」「～てくれる」와 다르게 행위의 주체인 동
작주 즉 주는 쪽이 間接目的語의 위치에 오고 행위를 받는 쪽 즉 이익을 받는 쪽
12) 宮地 裕(1965) 「やる·くれる·もらう」を述語とする文の構造について 国語学 63, 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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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主語의 위치에 오며 話者의 視點은 행위를 받는 쪽인 주어에 온다.또한 동작을
주는 쪽의 動作主는 기본적으로 「に」격을 쓴다.그러나 「買ってもらう」「貸してもら
う」「教えてもらう」등 물건이나 지식 등의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てもらう」
와 함께 사용된 경우에는 「から」격을 쓸 수 있다.

(5)あなたに貸してもらったほんは全部よみました。

(6)私は吉田さん{に /から}英語を教えてもらった。

(7) 美咲は鎌倉二高をやめて、恭介さんに教えてもらいながら、大検目指して勉強を
始めたらしい。(タイヨウのうた p.234)

「てもらう」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이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여 행위를 받는 경우
(8) 近くの救急病院の住所や電話番号のメモと、主治医の永原先生に書いてもらった紹介
状、そして「できれ ばこれは使わないでほしいんですが」と先生に釘を刺された鎮痛
剤も、バッグに入れてある。(その日のまえに p.194)
(9)和美宛てのダイレクトメールの発送を打ち切ってもらうよう頼んだのだ。

(その日のまえに p.256)
(10)「無農薬野菜だよ。今度から毎月届けてもらうことにしたんだ」(その日のまえに p.282)
(11) アルツハイマーの進んだおばあちゃんは、ヘルパーに車椅子を押してもらって海を一望でき
る芝生の庭を散歩するのが、なによりの楽しみなのだという。(その日のまえに p.11)
(12)それにいまでも、ぼくは4時には仕事を終えて帰宅できるようにしてもらっている。

          A が  (主語)  → 　　　　　B に

（~て)もらう　　  行為の受け手      行為の与え手

          話者の視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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学校から帰った佑司をなるべく一人きりにしたくないというぼくの願いを聞き入れても

らっているのだ。(いま、会いにゆきます p.8)
(13)たとえオーブントースターのつまみを三分半に合わせてもらいだけの時でさえ、

ちょっとすまないが、の一言を付け加えるのを忘れなかった。

(博士の愛した數式 p.8)
(14)朝は注文どおり＂でぇこん＂（大根）の味噌汁を作ってもらう。(1リットルの涙 p.29)
(15)薫に迎えに来てもらおうと玄関で携帯メールを打ったが······レスがない。 

(タイヨウのうた p.134)
(16)パパは調理師の免許取って、ママは実家のおじいちゃまにお願いして、お店の資金だけ出
してもらって······」 (タイヨウのうた p.153)
(17)それから、女房に言われたんですが、胃腸薬も一緒に処方してもらえますか。

 (空中ブランコ)

2)허가를 구하는 경우
(18)私にも言わせてもらいます。

(19)「いや······だから、ちょっと相談に乗ってもらいたくってさ」
(タイヨウのうた p.210)
(20)「ほとんど書けているんだ。あとはキーボードのパートは自分でアレンジしても
らえる と助かる」(タイヨウのうた p.226)
(21)「パパにも出てもらいたいって言っていたよ」 (タイヨウのうた p.227)
(22)加賀は腕組をし、政恵の後ろ姿を眺めていたが、やがて松宮のほうを振り返っ
た。

「庭を見せてもらおうか」
「庭?」 (赤い指 p.214)
(23)CDはこっちで任せてもらえないかな······。 (タイヨウのうた p.230)

3)불이익·피해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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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和美と変わらない年齢の人に来てもらい、食事もいままでどおり子どもの好きなハンバーグや
グラタンを中心にしてもらったのだが、それがよくなかった。(その日のまえに p.227)
(25)みんなの口から出てくるのは「あんなひどいことを言われた」「泣かされた」「困ってるときに
助けてもらえなかった」という苦い思い出ばかりで、最後はガンリュウの悪口大会になってしまった
のだという。(その日のまえに p.24)

예문 (26)는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てくれる」의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예문 (26)를 「てくれる」표현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26) あなたは彼女にかばんを持ってもらいましたか。

(26)"彼女はあなたのかばんを持ってくれましたか。

(27) Ｍ君、カバン持ってくれてありがとう。(1リットルの涙 p.78)
(27)"Ｍ君、カバン持ってもらってありがとう。

예문(26)(26)"와 (27)(27)"는 같은 내용을 표현 하였지만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있
다.
「てくれる」를 쓴 문장은 자진해서 상대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뜻이 강한 반면에
「てもらう」를 쓴 문장은 상대에게 어떤 利益이나 恩惠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
여 行爲를 받았다는 뜻으로 쓰인다.
또한 「てやる」와 「てくれる」「てもらう」는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데 主語와
對象語가 바뀌게 된다.「てやる」와 「てくれる」는 利益을 주는 쪽을 주어로 해
서 표현하며 「てもらう」는 利益을 받는 쪽을 主語로 해서 표현하게 된다.

おじさんは弟に自電車を買ってやった。

弟はおじさんに自電車を買ってもらった。

おじさんは弟に自電車を買ってくれ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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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3문장을 살펴보면 수수동사가 「てやる」 「てくれる」「てもらう」로 모두
다르게 쓰였지만 이익을 주는 쪽은 「おじさん」이고 이익을 받는 쪽은 「弟」이
다.
즉 「てやる」와 「てくれる」의 공통점은 利益을 주는 쪽을 主語로 하고 利益을
받는 쪽을 對象語로 하고 있는데 이들의 차이점은 「てやる」는 話者가 利益을 주
는 쪽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이고 「てくれる」는 利益을 받는 쪽의 話者의 입장에
서 표현한 것이다.「てもらう」는 利益을 받는 쪽(弟)을 主語로 하고 利益을 주는
쪽(おじさん)을 對象語로 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3)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授受動詞는 視點制約이 있다.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
과 같다.14)

a.やる/あげる ······ 주어 (与え手)에 시점을 둔다
b.くれる ······ 목적어 (受け手)에 시점을 둔다
c.もらう ······ 주어 (受け手)에 시점을 둔다
13) 鈴木重倖 「前揭書」p.396

14) 庵 功雄 新しい日本語学入門 p.121

이익을 주는 쪽 이익을 받는 쪽

～してやる 주어
대상어

(화자·화자 쪽 사람 이외)

～してもらう 대상어　 주어

～してくれる 주어(화자 쪽 이외)
대상어

(화자·화자 쪽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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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28)a.私の弟が花子に本をあげた。

b.*花子が私の弟に本をあげた。

(29)a.*私の弟が花子に本をくれた。

b.花子がに私の弟本をくれた。

(30)a.私の弟が花子{に/から}本をもらった。

b.*花子が私の弟{に/から}本をもらった。

「私の弟」와 같이 「私」와의 관계를 명시한 경우에는 주는 쪽과 받는 쪽이 3인
칭이라 할지라도 「花子」보다는 話者인 나에게 있어서 「私の弟」가 더 가깝기
때문에 授受動詞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인칭은 「私」=1인칭「あなた」=2인칭 、

それ以外=3인칭 이라기보다는 「私」또는 「私の···」의 명사구,그 이외의 것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여기서 「私」또는 「私の···」는 명사구로 나타내어지며 「ウ
チ」그 이외의 것은 「ソト」라고 부른다.15)

2.1.4待遇形式 「(て)さしあげる」「(て)くださる」「(て)いただく」

授受動詞의 敬語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6)

15) 庵 功雄 新しい日本語学入門 p.122

16) 庵 功雄 新しい日本語学入門 p.283

비경어형 경어형
やる/あげる さしあげる
くれる くださる
もらう いただ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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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さしあげる」

「やる」의 謙讓語로 「あげる」보다 더욱 정중한 표현으로 사용한다.받는 쪽이
손윗사람인 경우 또는 동등하지만 그다지 친분이 없는 경우에 쓰는 표현이다.

(1)<先生に>?(私が)(お)荷物を持ってさしあげます。

(2)<先生に> (私が)(お)荷物をお持ちします。

(3) 先生の (お)荷物を持ってさしあげます。

위의 예문 (1)을 살펴보면 「さしあげる」가 「あげる」의 경어형이기는 하지만 윗
사람에게 利益·恩惠를 준다는 의미가 지나치게 내세우는 것이 되어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따라서 예문 (2)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좋
다.
단,경의의 대상이 듣는 쪽(聞き手)이 아닌 경우(先生のお荷物)에는 예문 (3)과 같
이「さしあげる」를 사용할 수 있다.17)

「(て)くださる」

「(て)くださる」는 「くれる」의 尊敬語로 화자나 화자 쪽 사람을 위해 누군가
가 행위를 하는 것으로 행위자를 주어로 하여 표현하며 행위자에 대한 존경의 표
현으로 사용된다.행위를 하는 사람은 화자보다는 윗사람이거나 그다지 친하지 않
는 경우에도 사용한다.

(4)先生は私のためにわざわざ紹介の手紙を書いてくださいました。

(5)「伯父さんは？」
17) 庵 功雄 新しい日本語学入門 p.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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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看護婦さんたちが遺体を奇麗にしてくださってるの。器具なんかも片づけるって」克子は
息子を甥を交互に見ながらいった。

加賀は頷き、少し離れた椅子に腰を下ろした。(赤い指 p.266)

「(て)ください」는 受益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動作主를 대우하는 敬語동사이다.
또한「ください」는 「くださる」가 変則된 命令形이다.즉 경어적인 요소를 담은
명령형으로 대체로 「聞き手」의 의도를 알고 존중하는 것이다.일반적으로 명령형
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기때문에「目上の聞き手」에게는 사용하지 않지만 「くださ
い」는 「目上の聞き手」에게도 사용가능 하다.또한「ください」가 화자 자신이
受益者임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실제로 요구되고 있는 사태가 항상 話者의 利益이
되는 것은 아니다.「ください」의 의미·용법을 살펴보면 「目上の聞き手」에 대
한 경어적인 요소를 담은 命令形으로 의뢰·권유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依賴」는
「聞き手」의 의지에 사태실현의 결정권을 주는 것이고 「勸誘」는 「聞き手」의
의지의 방향을 알고 존중하여 즉 「聞き手」의 결정권에 따라 發話하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면

(6)先生、私の原稿を読んでください。

(6)" 狭心症らしいと克子がいうと、彼は大きく頷いた。

「それならよかった。心筋梗塞だと危ないかなと思っていたんです。たぶん問題ないから、叔母さ
んも修平君も、どうか気をつけて帰ってください」(赤い指 p.183)
(7)図書館には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

(8)何か書ものありませんか。

このぺんを使ってください。

(9)遅くなったので今日はうちに泊まってください。

(6)(6)"는 강제력을 갖는 명령형이 아니라 行爲의 意志를 「聞き手」의 의지에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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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의뢰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7)는 단순한 현재의 지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聞
き手」의 이익에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있는 권유를 나타내며 (8)(9)는 화
자가 물품·장소를 제공하여 聞き手가 이익을 얻는 것으로 聞き手의 의지의 방향을
알고 존중하여 發話 한 것으로 권유를 나타낸다.

「(て)いただく」

「(て)もらう」의 謙讓語이며 상대에게 어떠한 동작을 감사하게 받는다는 의미로
敬意를 나타내는 표현이다.예문(10)과 같이 행동을 하는 사람은 주로 조사「に」
로 나타내지만 예문(11)는 어떤 정보나 전달,물건의 授受에 있어서 조사「から」
를 쓰기도 한다.

(10)御家族の皆さんに確認し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赤い指)
(11)会議の日程は、もう、田中さんから教えていただきました。

또한 예문(12)는 使役表現과 함께 쓰여 동작의 허가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지만
예문(13)는 鄭重語로 사용되어 동작의 허가자가 누구인지를 알수 없는 경우도 있
다.

(12)すると加賀は前原にいった。

「もう一度おかあさんに会わせていただけますか」
「それはかまいませんが、ご覧になったとおり、とてもまともな会話は―」(赤い指)
(13)(電車のアナウンス)ドアを閉めさせていただきます。

222...222韓韓韓國國國語語語의의의 「「「(((해해해)))주주주다다다」」」「「「(((해해해)))받받받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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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에는 授受表現이라는 명칭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일본어의 授受表現에 상
당하는 한국어 「주다」「받다」로 대응된다.
한국어의 「주다」「받다」는 일본어의 수수표현과 같이 話者의 視點과는 관계가
없지만 待遇表現과 補助動詞的 用法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어의 「주다」는 일본어의 「あげる」「くれる」에 대응되며 한국어의 「받
다」는 일본어의 「もらう」에 대응된다.「もらう」가 한국어의 「받다」에 대응
되기는 하지만 한국어로 해석하는데 있어서 마땅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문제시 되
고 있다.한국어의 「주다」·「받다」는 일본어의 수수표현과 같이 話者의 視點과
人稱에 제약을 받지않기 때문에 주는 쪽이 주어가 되면 「주다」가 되고 받는 쪽
이 주어가 되면 「받다」가 사용된다.또한 주어에 대한 尊敬의 의미를 담고있는
「-시-」라는 접사를 붙여 「받으시다」「주시다」가 있다.즉 「받으시다」는
「受け手」인 주어에 대한 尊敬形으로 사용되고 「주시다」는「与えて」인 주어에
대한 尊敬語로 사용된다.또한 「与え手」가 주어이며 비주어의 위치에 있는 「受
け手」에 대한 존경의 요소를 담고 있는 「드리다」가 있다.이 「드리다」의 주어
에 대한 尊敬形으로 「드리시다」가 있는데 일본어로 「おさしあげる」의 의미가
되며 「与え手」「受け手」양쪽을 모두 높이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주다」와「주시다」,「드리다」「드리시다」는 補助動詞的 用法으로 사용되는데
일본어의 「～てあげる」에 대응하는 「～해주다」와 「～てさしあげる」에 대응
하는 「～해드리다」는 앞에 있는 상대에게 사용하여도 실례가 되지 않으며 「～
해드리다」는 謙讓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받다」의 補助動詞的 用法은 受動의 의미를 갖는 관용적 표현인 「歡迎받다」,
「主意받다」,「質問받다」,「尊敬받다」등 「漢語名詞+받다」를 제외하고는 일반
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鄭1994,黃1991)또한 이것은 수동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
이며 일반동사에 접속하여 사용하지 않고 일본어의 「～てもらう」와 같이 恩惠나
授受表現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 30 -

한국어의 授受表現은 일본어의 授受表現과의 對照를 통해 다음과 같은 特徵이 있
다.

1.일본어 수수표현인 「くれる」係에서 볼수 있는 「そと」쪽 인물의 행위를 「う
ち」쪽의 시점으로 보고 사용하지 않는다.즉 「あげる」는 주는 쪽에 화자의 시점
이 있고「くれる」는 받는 쪽에 화자의 시점을 두지만 한국어의 「주다」「받다」
는 구별없이 사용한다.
2.「いただく」와 같이 「受け手」가 주어이면서 「与え手」인 非主語에 대한 경
어가 없다.즉 「いただく」와 「～ていただく」에 대응하는 표현이 없다.
3.「～てもらう」와「～ていただく」에 대응하는 「受け手」를 주어로 하는 수수표
현의 補助動詞的 用法「～해 받다」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즉 「～てもら
う」와「～ていただく」에 대응하는 표현이 없다.
4.「～てやる」「～てあげる」「～てさしあげる」에 대응하는 「～해주다」「～해
드리다」는 언제든지 앞에 있는 상대(聞き手)에게 사용할 수 있다.
즉 일본어 授受表現인「～てさしあげる」는 윗사람과 직접 대면 할 경우에는 사용
하지 않는다.

表1<日·韓兩言語의 授受表現 18)>

위의 표는 수수표현 본동사의 日·韓 兩語를 對照한 것으로 일본어 보다 한국어가

18) 서울大學校語學硏究所(1988)『韓日語對照分析』（編） 明志出版社. 

日本語 韓国語

与え手主語 受け手主語 与え手主語 受け手主語
視點 平待 恭待 謙讓 平待 恭待 謙讓 平待 恭待 謙讓 平待 恭待 謙讓

与え手
あげる

やる
さしあげる 주다 주시다

드리다

드리시다

受け手
くれる

くださる もらう いただく
주다

주시다
주시다 받다 받으시다

中立
あげる

やる
もらう いただく 주다 주시다 받다 받으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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尊敬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의 종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를 보면 공란
이 한국어보다 일본어쪽이 많지만 授受表現에 있어서는 일본어가 한국어보다 복잡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2...333兩兩兩言言言語語語 授授授受受受表表表現現現의의의 視視視點點點과과과 人人人稱稱稱制制制約約約

일본어는 표현에 있어서 항상 말하는 사람인 話者의 視點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대화 상대자와 대화 속의 인물과 사물을 자기 쪽의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 授
受動詞의 종류 「あげる」「くれる」「もらう」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된다.일본
어 授受動詞의 人稱制約,話者의 視點에 관해 寺村(1982)19)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
고 있다.

「やる」「あげる」「さしあげる」は「与える」類の動詞と、そして「もらう」「いただく」は
「うける」類の動詞と共通の意味的·統語的特徴をもち、一応それぞれの類のメンバーと考えて
よいが、その仕手と相手について特別の制約がある点で、それぞれの特殊なものということができ
る。その制約というのは、与える人がだれで、受け取る人が誰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の特別な条件
である。しかも、その、いわば人称についての制約が、西洋語におけるような絶対的な性格のも
のでなく、相対的なものである点に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中略) はっきりしていることは、与
え手、貰い手についての人称制限が、相対的な技術を必要とするという点である。西洋語の
場合、動詞についての人称制限というのは、主語が一人称、二人称、三人称であるか、単
数であるか復数であるか、あるいは ‘男性’であるかどうか、といったことのよって、動詞の形がき
まっている、という式の制限がある。いわば絶対的な制限である。これに対して、日本語の場合
は、「誰が誰に対して(誰から誰へ)」ものや行為の効果が移動するのか、という式の制約であ
る。先に「相対的」制約といったのはそのことである。(中略)
「人称」ということで、西洋語のそれと区別されるもう一つの重大な点は、いわゆる「一人称」
19) 寺村秀夫 (1982)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 Ⅰ」くろしお出版 p.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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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話し手自分だけではなく、その授受関係において、話手が自分の側にあるもの、‘内側’のもの
と意識するものはすべて入る、「二人称」「三人称」にとってもこの事は同じだということであ
る。

寺村는 授受動詞에 있어서 서양어와의 비교를 통해 서양어의 人稱制限이 절대적인
것에 반해 일본어는 相對的인 것으로 보고 화자의 「うち」라는 의식에 의해 인칭
의 제한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이렇게 일본인의 의식에 있어서 「うち」라는 의
식은 일본인들의 가족관계에 의한 呼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일본어 수수동사의 人稱序列에 관해,益岡·田窪(1992)20)는 다음과 같이 말하
고 있다.

「あげる」と「くれる」は授与動詞であり、「もらう」は受取動詞である。これらの動詞の特徴
は、授受の主体と相手の間の人間関係に制限があることである。即ち「１人称(私)> 2人称
(あなた)>3人称(それ以外)」という人称の序列に従っていうと、原則として「あげる」と「もら
う」では主体の方が相手より人称の序列が上である。但し「あげる」と「もらう」については、

主体と相手が共に３人称であってもよい。「あげる」などの動詞に、このような人称の制限が見
られるのは授受の事態を主体の側から見るのか、相手の側から見るのか、という見方の角度(視
点)が問題になるからである。

일본어의 수수동사는 話者의 視點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与え手를 주어로 내세
울 수도 있고 受け手를 주어로 내세울 수도 있는데 授与動詞「あげる」「くれ
る」에서는 与え手가 주어가 되고 受取動詞「もらう」는 受け手가 주어가 된다.또
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즉 물건을 주고 받는 主體와 상대와
의 인칭에 따라 人稱의 制約을 받기 때문에 「あげる」「くれる」「もらう」의 授
受動詞를 선택하여 써야한다.

20) 益岡·田窪(1992) 「基礎日本語文法」[改訂版]くろしお出版　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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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あげる」「くれる」와 「주다」

2.3.1.1주는 이가 1인칭이고 받는 이가 2·3인칭일때

(1)私が君に花をあげた。   

*私が君に花をくれた。

내가 너에게 꽃을 주었다.

(2)私が太郎に花をあげた。 

*私が太郎に花をくれた。

내가 타로에게 꽃을 주었다.

예문 (1)과(2)를 久野의 시점제약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久野는 共感(E)度21)에 의해
「발화당사자 (화자)=E(1인칭)> E(2·3인칭)」라고 하였으며 話者의 視點은 자기
의 시점을 우위에 두어야 하며 시점의 제약을 「くれる」E(與格目的語)> E(主
語)「やる」E(主語)≥ E(與格目的語)「もらう」E(主語)>E(非主語)로 정의
하였다.따라서 (1)은 주는 쪽이 1인칭 받는 쪽이 2인칭이고 (2)는 주는 쪽이 1인칭
받는 쪽이 3인칭으로 「あげる」는 주는 쪽이 1인칭일 경우 받는 쪽이 2인칭·3인칭
모두 가능하지만 「くれる」의 경우 주는 쪽이 1인칭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화자의 시점은 「やる」E(主語)≥ E(與格目的語)으로 「やる」는 말하는 사람
의 시점이 주어 쪽일때 사용되고 「くれる」E (與格目的語)> E(主語)로 「くれ
る」는 말하는 사람의 시점이 주는 사람(주어)보다는 받는 사람(여격목적어)에게
있을때 사용된다.또한 예문(1)(2)의 「あげる」「くれる」는 한국어의 「주다」로
한국어의 경우에는 人稱의 制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21) 지시 대상 x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자기 동일시화를 공감(Empathy)라고 부르고, 그 경우 공감도를 

(x)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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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주는 이가 2인칭이고 받는 이가 1·3인칭일때

(3)君が私に花をくれた。

*君が私に花をあげた。

네가 나에게 꽃을 주었다.

(4)君が太郎に花をくれた。

君が太郎に花をあげた。

네가 타로에게 꽃을 주었다.

예문 (3)은 주는 쪽이 2인칭,받는 쪽이 1인칭으로 「くれる」는 사용할 수 있지만
「あげる」는 사용할 수 없다.그러나 예문 (4)와 같이 주는 쪽이 2인칭이고 받는
쪽이 3인칭일 경우에는 「くれる」「あげる」모두 사용할 수 있다.시점에 있어서
예문 (4)의 「くれる」는 화자의 시점이 받는 쪽인(太郎)에게 있고 「あげる」는
화자의 시점이 주는 쪽인(君)에게 있다.즉 주는 쪽과 받는 쪽에 2인칭과 3인칭이
올 때에는 화자의 시점에 따라 동사「あげる」「くれる」를 선택해서 사용한다.그
러나 한국어의 경우 예문 (3)(4)의 「あげる」「くれる」는 한국어의 「주다」로
한국어에서는 人稱의 制約·話者의 視點에 관계없이 사용한다.

2.3.1.3주는 이가 3인칭이고 받는 이가 1·2·3인칭일때

(5)太郎が私に花をくれた。  

*太郎が私に花をあげた。

타로가 나에게 꽃을 주었다.
(6)太郎が君に花をあげた。  

太郎が君に花をくれた。

타로가 너에게 꽃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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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太郎が田中に花をあげた。  

太郎が田中に花をくれた。

타로가 다나카에게 꽃을 주었다.

예문 (5)는 주는 쪽이 3인칭,받는 쪽이 1인칭으로 「くれる」는 사용할 수 있지만
「あげる」는 사용할 수 없다.위에서 살펴보았듯이 久野의 發話당사자의 視點 하
이어러키는 문장에서 말하는 사람 자신이 나타나고 있는 경우 말하는 사람 자신에
視點을 두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다.따라서 「あげる」는 비문이 된다.
예문 (6)은 주는 쪽이 3인칭,받는 쪽이 2인칭이며 (7)은 주는 쪽이 3인칭,받는 쪽
이 3인칭으로 「あげる」와「くれる」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2·3인칭의 授受를
나타낼 경우에는 話者의 視點이 어느 쪽에 있는가에 따라 「あげる」「くれる」가
선택되어 사용되지만 한국어의 경우 이같은 구별을 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위의 내용을 「あげる」「くれる」와「주다」의 話者의視點·人稱制約을 표로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다.

表2<「あげる」·「くれる」と「주다」> 22)

(숫자:「인칭」 ◯:「용인가능」  ☓:「용인불가능」  ?:「용인가능성 낮다

       (●): 「화자의 시점」)

22) 金昌男 (2001) 「現代日本語における授受動詞について」千葉大学博士学位論文 p.41

「あげる」　「くれる」 「주다」

与え手(か) 受け手(に) あげる くれる 与え手(가) 受け手(에게) 주다

1(●)
2 ◯ ☓

1
2 ◯

3 ◯ ☓ 3 ◯

2 1(●) ☓ ◯

2

1 ◯

2(●) 3 ◯ ☓
3 ◯

2 3(●) ☓ ◯

3 1(●) ☓ ◯

3

1 ◯

3(●) 2 ◯ ☓
2 ◯

3 2(●) ☓ ◯

3(●) 3 ◯ ☓
3 ◯

3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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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もらう」와 「받다」

2.3.2.1받는 이가 1인칭이고 주는 이가 2·3인칭일때

(8)私が君に花をもらった。 

내가 너에게 꽃을 받았다.

(9)私が太郎に花をもらった。

내가 타로에게 꽃을 받았다.

예문 (8)은 받는 쪽이 1인칭,주는 쪽이 2인칭이고 (9)는 받는 쪽이 1인칭,주는 쪽
이 3인칭으로 「もらう」를 사용할 수 있다.즉 「もらう」는 받는 쪽이 1인칭일
경우 주는 쪽이 2·3인칭이 와도 사용할 수 있으며 주어 쪽의 視點을 요구하는 동사
이다.한국어의 경우 「もらう」는 한국어「받다」로 「もらう」의 용법과 같다.

2.3.2.2받는 이가 1인칭이고 주는 이가 2·3인칭일때

(10)*君が私に花をもらった。

네가 나에게 꽃을 받았다.

(11)君が太郎に花をもらった。

네가 타로우에게 꽃을 받았다.

예문 (10)은 받는 쪽이 2인칭,주는 쪽이 1인칭으로 行爲의 主體가 話者 자신,즉
말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もらう」가 올 수 없다.예문 (11)은 받는 쪽이 2인칭,
주는 쪽이 3인칭으로 「もらう」를 사용할 수 있다.이 경우 話者의 視點制約으로
화자의 시점이 받는 쪽인 2인칭일 때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한국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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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もらう」는 한국어「받다」로 예문(10)과(11)모두 사용할 수 있다.즉 「もら
う」는 人稱의 制約을 받지만 한국어의 「받다」는 人稱制約을 받지 않는다.

2.3.2.3받는 이가 3인칭이고 주는 이가 1·2·3인칭일때

(12)太郎が私に花をもらった。

타로우가 나에게 꽃을 받았다.

(13)太郎が君に花をもらった。

타로우가 너에게 꽃을 받았다.

(14)太郎が田中に花をもらった。

타로우가 다나카에게 꽃을 받았다.

예문 (12)는 받는 쪽이 3인칭이고 주는 쪽이 1인칭으로 예문(10)과 마찬가지로
「もらう」를 사용할 수 없다.예문(13)은 받는 쪽이 3인칭이고 주는 쪽이 2인칭이
며 예문(14)는 받는 쪽이 3인칭이고 주는 쪽이 3인칭으로 두 문장 모두 「もらう」
를 사용할 수 있다.단 예문(13)(14)의 경우 話者의 視點이 받는 쪽인 (太郎)에 있
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한국어의 경우 「받다」는 받는 쪽이 3인칭일
경우 주는 쪽이 1·2·3인칭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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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3 <「もらう」と「받다」> 23)

(숫자:「인칭」 ◯:「용인가능」  ☓:「용인불가능」  ?:「용인가능성 낮다」

    (●): 「화자의 시점」)

23) 金昌男 (2001) 「現代日本語における授受動詞について」千葉大学博士学位論文 p.47

「もらう」 「받다」

与え手(に) 受け手(が) 용인가능성 与え手(에게) 受け手(가) 용인가능성

1
2(●) ?

1
2(●) ◯

3(●) ? 3(●) ◯

2
1(●) ◯

2
1(●) ◯

3(●) ◯ 3(●) ◯

3

1(●) ◯

3

1(●) ◯

2(●) ◯ 2(●)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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弟弟弟 333章章章 兩兩兩言言言語語語 授授授受受受表表表現現現의의의 比比比較較較分分分析析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授受動詞의 기본적인 의미와 용법을 토대로 일본 문학작품
과 그 번역본의 용례를 중심으로 授受動詞가 문장 안에서 어떤 의미와 용법을 가
지고 있는지 고찰해보고 일본 문학작품의 원문과 번역본에 있어서 「(て)あげる」
와「(て)くれる」가 우리말 수수표현24)인 「해주다」로 「(て)もらう」가 「해받
다」로 번역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또한 「(て)もらう」가 한국어로 번역시
우리말 수수표현인 「받다」로 번역될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考察해 보기로
하겠다.

333...111「「「(((ててて)))あああげげげるるる」」」類類類 와와와 대대대응응응하하하는는는 우우우리리리말말말 수수수수수수표표표현현현의의의 比比比較較較分分分析析析

(1)「あいつがいいださなかったのは、俺に文句をいわれるのが嫌だったからだ。だから俺が出て
いくのを見て、今ならいいと思っておまえにいったんだ。もし本当に反省しているなら、どうして降りて
こない? 部屋に閉じこもっている?」
「父親から叱られるのを避けたいってのは、子供ならふつうのことでしょう？とにかく今夜だけは我
慢してやって。後であたしからよくいっておく」
「おまえからいったってきくもんか」(「赤い指」 p.79)

“나오미가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건 나한테 잔소리를 듣기가 싫어서였어.그래서 내
가 나가는 걸 보고 이때다 하고 당신한테 말했겠지.만약 정말로 반성을 했다면 왜
내려오지 않겠어?왜 제 방에 틀어박혀 있겠느냐고!”
“아버지한테 혼나는 것을 피하고 싶은 건 아이라면 다 그런 거 아냐?아무튼 오늘
밤만은 참아줘.나중에 내가 잘 타이를게.”

24) 한국어에는 授受表現이라는 명칭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일본어의 授受表現에 상당하는 한국어 「주

다」「받다」로 대응되므로 본고에서는 양어 대조 편의상 우리말 수수표현이라고 하겠다. 또한 본고에

서 일본어와 한국어의 일대일 대응은 일본어 「(て)あげる」類「(て)くれる」類「(て)もらう」類와 한국

어 「주다」「받다」로 대응될때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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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말해봤자 듣기나 하겠어?”(「붉은 손가락」 p.87)

「～てやる」의 受益表現으로 昭夫와 八重子의 대화내용으로 「我慢してやって」는
대화에서 話者인 「八重子」가 聞き手인 「昭夫」에게 부탁을 하는 것으로 실제로
행위를 주는 쪽은 「父親」인 「昭夫」이며 행위를 받는 쪽은 「子供」인 나오미
이다.즉 「八重子」의 부탁으로 행위자인 「昭夫」의 행위가 행위를 받는 쪽인
「子供」인 나오미에게 이익이 미치는 수익표현으로 쓰였다.번역에 있어서는 「我
慢してやって」가 행위를 받는 쪽을 위해 한국어 「주다」의 의미로 번역되어
「참아줘」로 번역되었다.따라서 일본어와 한국어가 일대일 대응이 되고 있다.

(2)でもどうか曲解しないでほしいのは、三原先生なりに真剣に考えて、やっとこさひねり出した方
法で、僕はと言えば、ボランティア精神でこの趣旨に賛同して手紙を書いているのではなく、同じ
ような人生を生きているまだ若い君に、少し年長のやはり同じような経験を生きてきた僕がなにかし
てあげられないものかと、まるで（ちょっと大げさな言い方だけれど）妹に対するような気持ちで手
紙を書いたのです。(「愛をください」p.24)

그러나 미하라 선생님은 나름대로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고안해낸 방법이니 오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저 또한 무슨 자원 봉사나 하겠다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나와 비슷한 인생을 경험한 당신에게 약간 나이를 더 먹은 내가 뭔가 해줄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좀 과장스럽긴 하지만 마치 여동생에게 보내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을 주세요」p.21)

「～てあげる」의 受益表現으로 쓰였으며 話者가 聞き手에게 행위를 하는 경우로
행위를 주는 쪽인 주어는 「僕が」 이며 행위를 받는 쪽은「若い君に」이다.번역
에서는「してあげられない」가 행위를 받는 쪽을 위해 한국어 「해주다」의 의미
로 번역되어 「해줄 일이 있을 것」이라고 번역되었다.따라서 일본어와 한국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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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대응이 되고 있다.또한「 してあげられない」는 「あげる」에 가능표현의
부정을 나타내는「られない」가 와서 한국어로 번역시 「해줄 일이 없을까」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母に会ってきてもいいですか」
「いいですよ。行ってあげてください」
加賀にいわれ、春美は部屋を出ていった。(「赤い指」 p.233)

“엄마를 만나봐도 되나요?”
“되고말고요.어서 가보세요.”
가가의 말을 듣고 하루미는 방을 나갔다.(「붉은 손가락」 p.247)

「～てあげる」의 受益表現 쓰였으며 話者가 聞き手에게 행위를 하는 경우로 행위
를 주는 쪽인 주어는 「加賀」이며 행위를 받는 쪽은 「春美」이다.번역에 있어서
는 「行ってあげてください」가 한국어「～해주다」로 대응이되어「가주세요」라
고 번역되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가보세요」라고 번역되었다.따라서 일본어와 한
국어가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다.

(4)「だって」
「直巳が捕まらずに済むんなら、どんなことだってするといったのはおまえじゃないか。だからこういう
方法を考えてやったんだ。それとも何か？やっぱり直巳を警察に連れていくか」昭夫は苛立ちを
口調に込めていた。(「赤い指」 p.133)

“그래도…….”
“나오미가 잡혀가지만 않는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고 한 건 당신이잖아?그래
서 이런 방법을 생각해낸 거고.아니면 뭐야,역시 나오미를 경찰에 데려갈까?”
아키오의 말투에는 짜증이 담겨 있었다.(「붉은 손가락」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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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やる」의 受益表現으로 행위를 받는 쪽에게 어떤 利益이나 恩惠를 주는 의
미라기 보다는 화자가 행위의 주체로 聞き手에 대한 자신의 意志를 나타내고 있다.
번역에 있어서는 「주다」의 의미로 쓰이기는 하였지만 「考えてやったんだ」는
한국어로「생각해 낸 거고」 로 번역되어 화자가 聞き手에게 자신의 意志를 나타
내고 있다.따라서 일본어와 한국어가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다.

(5)嘘をつくのが下手なのがいけないんだんと最初は考えて、みんなのように目茶苦茶なことを喋っ
てやろうと試みたのですけど、でも結局、それもできなくて、どんどん一人になっていきました。

(「愛をください」p.39)

처음에는 남들은 다 하는 거짓말을 나만 못하는 게 잘못이라는 생각에 다른 아이
들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껼여보려고 애쓰기도 했지만,결국 잘 되지 않아
나는 자꾸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사랑을 주세요」p.36)

「～てやる」의 受益表現으로 행위를 받는 쪽에게 어떤 利益이나 恩惠를 주는 의
미라기 보다는 화자가 행위의 주체로 聞き手에 대한 자신의 意志를 나타내고 있다.
번역에 있어서는 「喋ってやろうと」가「주다」의 의미로 쓰이기는 하였지만 한국
어「～해보다」의 의미로 「지껼여보려고」로 번역되어 화자가 聞き手에게 자신의
意志를 나타내고 있다.따라서 일본어와 한국어가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다.

333...222「「「(((ててて)))くくくれれれるるる」」」類類類와와와 대대대응응응하하하는는는 우우우리리리말말말 수수수수수수표표표현현현의의의 比比比較較較分分分析析析

(6)「知らないぜ、看護婦さんに叱られてもさあ」
そういいながらも年老いて伯父が食欲を示してくれたことが、松宮はうれしかった。

紙袋から箱を取り出し、蓋を開けた。(「赤い指」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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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몰라요,간호사한테 혼나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연로한 외삼촌이 그나마 식욕을 보여준 게 마쓰미야는 반가
웠다.
종이봉투에서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다.(「붉은 손가락」 p.5)

「～てくれる」는 피행위자가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해 행위자에게
행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기분을 나타내며 그 은혜에 대한 受益者는 彼行
爲者이다.여기서의 피행위자는 「松宮」이며 「伯父」가 식욕을 보여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즉 행위를 하는 쪽은 「伯父」이며 받는 쪽은 「松
宮」를 나타낸다.번역에 있어서「 示してくれた」는 한국어「～해주다」로 대응이
되어 「보여준 게」로 번역되었다.따라서 일본어와 한국어가 일대일 대응이 되고
있다.
(7)「すまん。もう、無理だ」昭夫は妻にいった。

「もう、やめさせてくれ。こんなこと、俺には無理だ。できない……」
八重子はがっくりと項垂れた。(「赤い指」 p.246)

“미안해.더 이상은 못하겠어.”아키오는 아내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하게 해줘.이런 짓,나한테는 너무 힘들어.도저히 못하겠어…….”
야에코는 털썩 고개를 떨구었다.(「붉은 손가락」 p.261)

「～てくれる」가 허가·용인의 의미로 쓰인 경우로 피행위자가 행위자에게 행위에
대한 허가를 구하는 것으로 즉 피행위자인 「昭夫」가 문장 안에서 행위자의 의미
로 쓰인 「八重子」에게 허가를 구하는 의미로 쓰인 표현이다.번역은 「やめさせ
てくれ」가「～해주다」의 의미로 사용되어 「그만하게 해줘」라고 번역되었다.따
라서 일본어와 한국어가 일대일 대응이 되고 있다.

(8)「伯父さん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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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看護婦さんたちが遺体を奇麗にしてくださってるの。器具なんかも片づけるって」克子は
息子を甥を交互に見ながらいった。

加賀は頷き、少し離れた椅子に腰を下ろした。(「赤い指」 p.266)

“어머니,외삼촌은?”
“지금 간호사들이 유체를 깨끗이 닦아주는 중이야.병원 기구같은 것도 정리한다더
라.”가츠코는 아들과 조카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가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금 떨어진 의자에 앉았다.(「붉은 손가락」 p.282)

「(て)くださる」는 행위자가 화자 쪽 사람을 위해 행위를 하는 것으로 행위자를
주어로 하여 표현하여 행위자에 대한 존경의 표현으로 사용된 것으로 행위자에 대
한 감사의 마음이 표현되었다.즉 주어이며 행위자인 「看護婦さんたち」에 대한
尊敬語로 감사의 마음이 담겨있다.번역은 「奇麗にしてくださってる」가「～해주
다」의 의미로 사용되어 「닦아주는 중이야」이라고 번역되었다.따라서 일본어와
한국어가 일대일 대응이 되고 있다.

(9)「前原さん」加賀がいった。

「おかあさんは、あなた方が間違った選択をしないよう、無言で信号を送り続けていたんです。

最初に手袋をはめた時のことを覚えていますね。あの手袋には異臭が染みついていました。ここが
犯行現場だとあかあさんは私に知らせてくれたのです。ところが我々があなた方を疑い始めると、

あなた方は新たな過ちを重ようとした。そこでおかあさんは赤い指の仕掛けをすることにしたんで
す」
「わたしを罠にはめるために……ですか」(「赤い指」 p.257)

“마에하라 씨.”가가가 말했다.
“어머님은 아들과 며느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말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
었어요.처음 장갑을 끼었을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겠지요?그 장갑에는 냄새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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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습니다.이곳이 범행 현장이라고 어머님이 내게 알려주셨던 거예요.하지만
우리가 당신들을 의심하기 시작하자 당신은 새로운 잘못을 더하려고 했어요.그래
서 어머님이 붉은 손가락이라는 장치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인가요?” (「붉은 손가락」 p.272)

「～てくれる」는 피행위자가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해 행위자에게
행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기분을 나타내며 그 은혜에 대한 受益者는 彼行
爲者이다.여기서의 피행위자는 「加賀」이며 「あかあさん」가 범행현장을 알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즉 행위를 하는 쪽은 「あかあさん」이며
받는 쪽은 「加賀」를 나타낸다.번역에 있어서「知らせてくれたのです」는 한국어
「～해주다」로 대응이되어 「알려주셨던 거예요.」로 번역되었다.따라서 일본어
와 한국어가 일대일 대응이 되고 있다.

(10)母のせいにするのはどうかと思うけれど、恋人を選ぶにも、この人は母のことを大切にしてくれ
るんだろおうかってつい考えてしまって、それが態度に出るせいか、うまくいかない。

(「愛をください」p.67)

어머니 탓으로 돌리는 건 좀 그렇지만,연인을 선택할 때도 이 사람은 어머니를 잘
모셔줄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니까 그런 내 생각이 태도에 그대로 드러나는지 결국
잘 안 풀리고 끝나버리더라.(「사랑을 주세요」p.66)

「～てくれる」가 희망·기원의 의미로 쓰인 경우로 피행위자가 행위자에게 어떤 행
위에 대한 희망을 표현한 것으로 즉 피행위자인 화자가 문장 안에서 행위자인
「この人」즉 「恋人」에게 어머니를 잘 모셔주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
다.번역은 「大切にしてくれる」가「～해주다」의 의미로 사용되어 「잘 모셔
줄」이라고 번역되었다.따라서 일본어와 한국어가 일대일 대응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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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あなたが、基次郎の部屋へあがって下さったことも、彼にとっては嬉しかったはずです。

(「愛をください」p.256 )

지난번에는 리리카 씨가 모토지로의 방에도 들러주어서 그 아이는 분명 뛸 듯이
기뻐했을 것입니다.(「사랑을 주세요」p.286 )

「(て)くださる」는 행위자를 주어로 하여 화자 쪽 사람을 위해 행위를 한 것을 행
위자에 대한 존경의 표현으로 사용되었다.즉 행위자인 「あなた」에게 화자 쪽의
사람인「基次郎」를 위해서 한 행위에 대한 화자의 감사의 의미가 담긴 受益表現
이다.직접적인 受益者는 화자가 아니고 「彼」이다.번역은 「あがって下さった」
가「～해주다」의 의미로 사용되어 「 들러주어서」라고 번역되었다.따라서 일본
어와 한국어가 일대일 대응이 되고 있다.

(12)当然のことながら、彼は両親から問い詰められた。

孫に会わせてくれと頼み込まれた。

「夫の実家に行きたがる家なんかいないってことは、私が一番よくわかっているよ。舅や姑なんて
ものは鬱陶しいだけだからね。だから八重子さんはいいから、直巳だけでも連れてきてくれないか
い。お父さんも寂しがってるし」(「赤い指」 p.19)

당연한 일이지만 그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추궁을 당했다.
손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도 받았다.
“시댁 드나들기 좋아하는 며느리 없다는 건 내가 가장 잘 알아.시부모라는 건 이
래저래 성가시기만 하겠지.그렇다면 야에코는 안 와도 좋으니 나오미만이라도 데
리고 와.네 아버지도 항상 적적해 하시니까,그렇게 좀 해라.”
(「붉은 손가락」 p.22)

「～てくれる」가 허가·용인의 의미로 쓰인 경우로 피행위자가 행위자에게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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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허가를 구하는 것으로 즉 피행위자인 「両親」이 문장 안에서 행위자의 의미
로 쓰인 「彼」에게 허가를 구하는 의미로 쓰인 표현이다.화자는 제3자의 입장에
서 어떤 상황인가를 말하고 있다.번역에 있어서는 「～てくれる」가「～해달라」
로 번역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어와 한국어가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다.

(13)庭にはまださっきの黒いビニール袋が落ちたままになっていた。

これぐらいは始末しておいてくれてもいいじゃないかと思いながら拾いあげた。

結局、その袋に折り畳んだ段ボール箱を突っ込み、家に入った。(「赤い指」 p.77)

정원에는 아직도 아까의 검은 비닐봉투가 떨어진 채였다.
이런 것 정도는 좀 치워놓을 것이지,내심 투덜거리면 주워 올렸다.
결국 그 봉투에 접은 상자를 처넣어 집 안으로 들어갔다.(「붉은 손가락」 p.85)

위 용례의 「～てくれる」는 受益表現으로 플러스적인 의미보단 행위자가 피행위
자에게 피해나 폐를 끼치는 경우로 주어와 목적어가 모두 생략 되어있지만 문맥을
통하여 피행위자가 행위자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문장이다.번역에 있어서
는 「くれる」가 「て」앞의 보조동사로 쓰여 동사「始末しておいてくれても」의
행위자에 대한 행동의 불만을 강조하여 「좀 치워놓을 것이지」라고 번역되었다.
여기서 「始末しておいてくれる」가 한국어로 「해주다」의 의미로 쓰였지만 「좀
치워놓을 것이지」라고 번역되어 일본어와 한국어가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다.

(14)「といいますと？］
「だって、毎晩のように御主人の妹さんが来てくださるんですもの。お祖母さんのお世話をするた
めだけにですよ。妹さんこそ大変だろうなあって思います」
「前原さんの妹さんが？ 近くにおられるんですか」(「赤い指」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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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씀이신지……?”
“아니,매일 저녁마다 그 집 남편의 여동생이 오거든요.병든 어머니를 돌봐드리려
고 하루도 빠짐없이 오는 거예요.참,그 여동생도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마에하라 씨의 여동생이?이 근처에 사나요?”(「붉은 손가락」 p.173)

「(て)くださる」는 「くれる」의 존경어로 화자가 제3자의 입장에서 행위를 하는
쪽을 주어로 하여 행위자에 대한 존경을 표현한 것으로 위 용례는 행위를 하는 사
람 즉 행위자「御主人の妹さん」이 화자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친분이 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尊敬語로 표현한 것이다.또한 화자는 제3자의 입장이므로 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고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것은 「お祖母さん」이다.번역에 있어서
「来てくださるんですもの」는 「てくださる」가 한국어의 「～해주시다」에 대응
되므로 「와주시다」로 번역되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오거든요」라고 번역되었다.
따라서 일본어와 한국어가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다.

(15)なかなか子供たちはいうことを聞いてくれないので、やたら神経を使うよ。

(「愛をください」p.58 )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이만저만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야.
(「사랑을 주세요」p.56 )

「てくれる」는 행위자가 피행위자에게 피해나 폐를 끼치는 경우의 의미로 사용되
었다.즉 행위자인 「子供たち」로부터 피행위자인 화자가 피해를 받는 경우로
「て」앞에 「聞いてくれる」」의 受益表現의 형태로 사용하여 피해를 받고 있다
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번역에 있어서는 「聞いてくれないので」가「듣지 않아서」로
번역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어와 한국어가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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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私の人生を台無しにしてくれたあの人への憎しみの方が強かった。

(「愛をください」p.148 )

그 사람이 눈물을 보여도 동정심이 들기보다는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증
오가 훨씬 더 강했어.(「사랑을 주세요」p.156 )

「てくれる」는 행위자가 피행위자에게 피해나 폐를 끼치는 경우의 의미로 사용되
었다.즉 행위자인 「あの人」로부터 피행위자인 화자「私」가 피해를 받는 경우로
「て」앞에 「台無しにしてくれた」의 受益表現의 형태로 사용하여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번역에 있어서는 「台無しにしてくれた」가「엉망으로
만들었다는」로 번역되고 있다.따라서 일본어와 한국어가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
는다.

(17)今、看病の生活の中にいるけど、僕は毎日毎日、一瞬一瞬が僕に光を投げかけてくれて
いると感じてならない。(「愛をください」p.204 )

지금은 아픈 사람 곁에서 간호를 하며 지새는 나날이지만,나는 날마다 한순간 한
순간이 빛으로 다가온다.(「사랑을 주세요」p.225 )

위 용례는 「てくれる」가 주체에게 좋은 기회나 형편이 주어지는 경우의 의미로
사용되었다.「てくれる」는 어떠한 행위를 하는 주체가 없고 상태를 나타낼 때에
도 자기에게 일어난 것처럼 표현할 수 있다.따라서 위 용례는 피행위자인 「僕」
에게 행위를 하는 주체는 없지만 어떤 상태를 나타낸 표현으로 사용되었다.번역에
있어서는 「投げかけてくれて」가「다가온다.」로 번역되고 있다.따라서 일본어와 한
국어가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다.

(18)狭心症らしいと克子がいうと、彼は大きく頷い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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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れならよかった。心筋梗塞だと危ないかなと思っていたんです。たぶん問題ないから、叔母さ
んも修平君も、どうか気をつけて帰ってください」
あまりに落ち着いているので、松宮はたまらずにいった。(「赤い指」 p.183)

협심증인 것 같다고 가츠코가 말하자 그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라면 다행이네요.심근경색이면 아무래도 위험하겠다고 생각했었는데.협심증
이라면 아마 별문제 없을 테니까 고모님도 슈헤이도 그만 집에 가보세요.”
너무도 침착한 그 태도에 마쓰미야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다.
(「붉은 손가락」 p.194)

「ください」는 화자 자신이 수익자임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위 용례는 화자의 이
익을 나타낸 것이아니라 「聞き手」에 대한 경어적인 요소를 담은 命令形으로 사
용되어 「聞き手」의 意志에 사태실현의 결정권을 주는 「의뢰」의 의미로 사용되
었다.번역에 있어서「帰ってください」」는 「てくださる」가 한국어의 「～해주시
다」에 대응되므로 「돌아가주세요」로 번역되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가보세요」
라고 번역되었다.따라서 일본어와 한국어가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다.

333...３３３ 「「「(((ててて)))もももらららううう」」」類類類와와와 대대대응응응하하하는는는 우우우리리리말말말 수수수수수수표표표현현현의의의 比比比較較較分分分析析析

(19)「とりあえず見つかったところはあるんだけど病院なの。それも精神科」
「精神科?」
「兄さんは知らないだろうけど、今、周に二度通ってるのよ。処方してもらった薬がよかったらしく
て、突然暴れたりするのは少なくなった。そこの病院なら受け入れてくれるみたい」
何もかも初めて聞く話だった。(「赤い指」 p.29)

“우선 찾아낸 곳이 있긴 한데 병원이야.그것도 정신과.”
“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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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주일에 두 번씩 그 병원에 다녀.거기서 처방해준 약이
잘 들었는지 갑작스럽게 날뛰는 일은 한결 줄어들었어.거기 병원에서라면 받아준
다나봐.”
모두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붉은 손가락」 p.33)

「てもらう」는 상대에게 어떤 이익이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여 행위를
받은 경우로 受益表現이다.위용례는 오빠인「昭夫」와 여동생인「春美」의 대화내
용으로 화자인 「春美」가 행위자인「病院」에 부탁을 하여 행위를 받았다는 의미
이다.번역에 있어서 「てもらう」에 대응하는 「～어 받다」는 한국어에는 없는
표현으로 한국어로 해석할 경우에「～어 주다」의 의미로 사용된다.따라서「処方
してもらった」는 한국어로 「처방해준」으로 번역되었다.따라서 일본어와 한국어
가 일대일 대응이 된다.

(20)「あなた、自分が孤児で親に愛情をかたむけてもらったことがないから、子供との接し方を理
解できないでしょう、だったら取りあえず子供の前では笑顔を絶やさないように努めなさいね」
(「愛をください」p.56)

“리리카 선생은 고아라서 부모에게 사랑을 받은 적이 없겠죠?그래서 아이들을 어
떻게 대해야 할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을 거예요.우선 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웃도록 노력해보세요.” (「사랑을 주세요」p.54)

위용례의「てもらう」는 상대에게 어떤 이익이나 은혜를 받는 受益表現이다.행위
를 하는 것은 「親」이고 행위를 받는 쪽은 「あなた」이다.번역에 있어서「かた
むけてもらった」는 「받은 적이」라고 번역되어 「てもらう」가 「받다」로 번역
되었기 때문에 일본어와 한국어가 일대일 대응이 된다.

(21)園児のお父さんに、頑張っているねってこの間、励ましの声をかけてもらった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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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愛をください」p.59)

얼마 전에 한 아이의 아버지에게 정성껏 돌봐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어.
(「사랑을 주세요」p.58)

위용례의「てもらう」는 상대에게 어떤 이익이나 은혜를 받는 受益表現이다.행위
를 하는 것은 「園児のお父さん」이고 행위를 받는 쪽은 화자이다.동작을 주는 쪽
인 「園児のお父さん」는 조사「に」격을 쓰고 있다.번역에 있어서「声をかけても
らったよ。」는 「인사를 받았어.」라고 번역되어 「てもらう」가 「받다」로 번역
되었기 때문에 일본어와 한국어가 일대일 대응이 된다.

(22)親の愛を十分にそそがれた園児たちから幸福そのものを分けてもらいたい、と考えたのです。

(「愛をください」p.41)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이들에게서 행복을 조금쯤 나눠받고 싶거든요.
(「사랑을 주세요」p.38)

위용례의「てもらう」는 상대에게 어떤 이익이나 은혜를 받는 受益表現이다.행위
를 하는 것은 「園児たち」이고 행위를 받는 쪽은 화자이다. 동작을 주는 쪽인 「園児

たち」는 조사「から」격을 쓰고 있다. 번역에 있어서「分けてもらいたい」는 「나눠

받고 싶거든요.」라고 번역되어 「てもらう」가 「받다」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일본어
와 한국어가 일대일 대응이 된다. 

(23)僕はもう子どもじゃない。わんわん泣いておとなに助けてもらうなんて、できない。大事なひととはぐ
れてしまったら、自分の足で探しに行くしかないのだ。(「そのまえの日に」p.160)

나는 이제 어린애가 아니다.엉엉 울며 어른들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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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손을 놓쳤다면 내 발로 직접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
(「그날이 오기전에」p.194)

「てもらう」는 상대에게 어떤 이익이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여 행위를
받은 경우로 受益表現이다.주어인 「僕」가 행위자인 「おとな」에게 부탁을 하였
지만 행위를 받을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동작을 주는 쪽인 「おとな」는 조사
「に」격을 쓰고 있다.
번역에 있어서「助けてもらう」는 「도움을 받을 수는」라고 번역되어 「てもらう」가 

「받다」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일본어와 한국어가 일대일 대응이 된다. 

(24)だが同席していた春美は、呆れたように失笑した。

「兄さん、何にもわかってないのね。そんなこと、とっくの昔に考えたわよ。ケアマネージャーに相
談して、探してもらった。でもね、断られたの。どこの施設も引き受けてくれなかったの。だからこ
んな状態になっても、おかあさんが看るしかないんじゃない」
「どうして断られるんだ」(「赤い指」 p.28)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하루미가 아키오의 말을 듣고 어처구니없다는 듯 피식 웃
었다.
“오빠,도대체 뭘 모르네.그런 건 벌써 진즉에 다 생각해봤어.케어 매니저에게 상
담해서 시설을 찾아달라고 했다고.하지만 모두 다 거절했어.어떤 시설에서도 받
아주자 않았어.그러니 이렇게 힘이 드는데도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돌보고 있는 거
지.”
“시설에서 왜 거절하는데?”(「붉은 손가락」 p.32)

「てもらう」는 상대에게 어떤 이익이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여 행위를
받은 경우로 受益表現이다.주어인 「春美」가 행위자인 「ケアマネージャー」에게
부탁을 하여 행위를 받았다는 의미이다.즉 3인칭인 「ケアマネージャー」에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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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을 하여 1인칭인 「春美」가 행위를 받은 것으로「春美」와 「昭夫」의 대화내
용을 제3자인 화자가 기술하고 있다.동작을 주는 쪽인 「ケアマネージャー」는 조
사「に」격을 쓰고 있다.「てくれる」는 허가·용인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번역에
있어서 「探してもらった」는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てもらう」가 대응하는 「～
어 받다」는 한국어에는 없는 표현으로 한국어로 해석할 경우에「～어 주다」의
의미로 사용되어「찾아주었다」라고 번역되어야 하지만 「찾아달라고 했다고」로
번역되었다.따라서 일본어와 한국어가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다.

(25)それで、と彼は訊いた。

「御家族の皆さんに確認し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この女の子を見かけなかったかどうかをです」
松宮は写真を出してきた。あの少女の写真だった。

「お願いします。」と横で松宮もいった。

「じゃあ、写真を貸していたたけますか。ちょっと訊いてきます」
「そのついでにですね」松宮が写真を差し出しながらいった。(「赤い指」 p.168)

“그런데요?”라고 그는 물었다.
“이 댁 분들에게 확인을 좀 하려고요.이 여자애를 목격했는가 하고.”마쓰미야는
사진을 꺼내들었다.
그 소녀의 사진이었다.
부탁합니다,라고 옆에서 마쓰미야도 말했다.
“그럼 사진을 주시죠.잠깐 물어보고 올 테니까.”
“그 참에 말이죠.”마쓰미야가 사진을 내밀면서 말했다.(「붉은 손가락」 p.179)

위의 두 용례는「(て)もらう」의 謙讓語이며 상대에게 어떠한 동작을 받는다는 의
미로 경의를 나타내는 표현이다.「確認し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는 행위를 하는
쪽인 「御家族の皆さん」에게 행위를 받는 쪽인 「松宮」가 행위에 대한 허가를 구
하는 표현으로 경의의 의미로 발화한 것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인「御家族の皆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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ん」는 조사「に」격으로 나타내고 있다.「貸していたたけますか」는 행위를 하는
쪽인 「松宮」에게 행위를 받는 쪽인 「彼」가 행위를 받겠다는 표현으로 동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쓰였다기 보다는 그다지 친하지 않은 쪽에게 동작을 받는
것에 대한 겸양의 표현이다.번역에 있어서 「確認し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는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てもらう」가 대응하는 「～어 받다」는 한국어에는 없
는 표현으로 한국어로 해석할 경우에「～어 주다」의 의미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확인을 좀 하려고요.」라고 번역되었다.따라서 일본어와 한국어가 일대일 대응
이 되지 않는다.
「貸していたたけますか」는 「주시죠」라고 번역되어 일본어와 한국어가 일대일
대응이 되고 있다.번역에 있어서 「貸して」에 「いたたきます」의 가능형인 「い
たたけます」가 접속되었으므로 「빌려주시겠어요」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6)彼女は俯いたまま話し始めた。

「裏の縁側で、義母の人形で遊んでいるのを何度か見ました。うちの裏には木戸があって、女
の子はそこから入ったようです。垣根の隙間から人形が見えたので、お婆さんに見せてもらってる
んだっていってました。でも、どこの子なのかは知りませんせした」
二人の刑事は顔を見合わせた。(「赤い指」p.203)

야에코는 고개를 숙인 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뒤쪽 마루에서 시어머니 인형으로 놀고 있는 걸 몇 번 봤어요.집 뒤에 쪽문이 있
어서 그 여자애는 거기로 들어온 것 같아요.담장 틈새로 인형이 보여서 할머니한
테 보여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하지만 어디 사는 아이인지는 몰랐어요.”
두 형사는 얼굴을 마주보았다.(「붉은 손가락」p.215)

위 용례의「てもらう」는 허가를 구하는 경우로 「彼女」가「二人の刑事」에게 이
야기를 해주는 대목으로 행위를 받는 쪽인 「女の子」가 행위를 하는 쪽인 「お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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さん」에게 인형을 보여달라고 허가를 구하는 표현이다.번역에 있어서 「見せても
らってる」한국어로 해석할 경우에「～어 주다」의 의미로 사용되어「보여주라
고」라고 번역되어야 하지만 「보여달라고」로 번역되었다.따라서 일본어와 한국
어가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다.

(27)「自分専用のパソコンがあるんですか」松宮が彼女に訊いた。

「ええ。去年、知り合いから古いのをもらったんです」
「なるほど。最近の中学生はすごいですね」松宮は直巳に目を戻した。

(「赤い指」p.230)

“나오미만 쓰는 컴퓨터가 따로 있습니까?”마쓰미야 형사가 그녀에게 물었다.
“예,작년에 아는 사람한테서 헌 것을 얻어왔어요.”
“그렇군요.요즘 중학생들은 대단하네요.”마쓰미야 형사는 나오미에게로 시선을 돌
렸다.(「붉은 손가락」p.244)

위 용례의 「もらう」는 「松宮」와 「彼女」,두 사람의 대화 내용으로 물건을 주
는 쪽으로부터 화자에게 사물이 이행되는 受給表現이다.즉 물건을 주는 쪽인 「知
り合い」에게서 물건을 받는 쪽은 화자인 「彼女」이다.동작을 주는 쪽의 動作主
는 기본적으로 「に」격을 쓰지만 물건이나 지식 등의 이동을 나타내므로 「か
ら」격을 쓰고 있다.번역에 있어서 「もらったんです」는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てもらう」가 대응하는 「～어 받다」는 한국어에는 없는 표현으로 한국어로 해
석할 경우에「～어 주다」의 의미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얻어왔어요.」라고 번역
되었다.따라서 일본어와 한국어가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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弟弟弟 444章章章 結結結論論論

일본어 授受表現은 무언가를 주고 받는 표현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표현하는 동
사를 授受動詞라고 하며 授受動詞인「やる」「あげる」「くれる」「もらう」와 待
遇형식의 「さしあげる」「くださる」「いただく」로 7가지가 있다.授受動詞는 事
物을 주고 받는 行爲와 利益이나 恩惠를 주고 받는 行爲로 나누고 事物을 주고 받
는 行爲를 나타낼 때는 授受動詞가 本動詞의 용법으로 사용되어 사물의 授受를 나
타내고 利益이나 恩惠를 주고 받는 行爲를 나타낼 때는 授受動詞에 補助動詞
「て」를 동반하여 「～てやる(あげる)·～てくれる·～もらう」와 待遇형식의「～て
さしあげる ·～てくださる ·～ていただく」와 같이 補助動詞의 용법으로 쓰인다
는 것을 본고를 통해 알아보았다.일본어의 授受表現은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유
의 文化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떠한 상황을 客觀的으로 表現하기 보다 자기가 보는
視點에서 表現하려는 것으로 주고 받음에 있어서의 관계를 명확히 하게 한다.따라
서 2章에서는 일본어의 授受表現이 내가 타인에게 줄 때와 타인이 나에게 줄 때
授受動詞가 다르다는 것을 보았다.또한 말하는 話者의 視點을 중심으로 대화 상대
자와 대화 속의 인물과 사물이 자기 쪽에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授受動詞가 선
택적으로 사용된다.한국어에는 수수표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話者의 시점에
관계없이 사용되기 때문에 일본어의 수수표현과는 다르게 주고 받음을 객관적인
상호 행위로 나타낸다.일본어의 「やる」「あげる」「くれる」에 한국어의 「주
다」가 「もらう」에는 「받다」가 대응되지만 특히 일본어의 「もらう」는 한국
어로의 해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한국어의 「주다」「받다」는 일본어 수수표현과 같이 視點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는 쪽이 주어가 되면 「주다」가 되고 받는 쪽이 주어가 되면 「받
다」가 된다.주어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받으시다」는 「受け手」인
주어에 대한 존경형으로 사용되고 「주시다」는「与え手」인 주어에 대한 존경어
로 사용된다.또한 「与え手」가 주어이며 비주어의 위치에 있는 「受け手」에 대
한 존경의 요소를 담고 있는 「드리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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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다」의 주어에 대한 존경형으로 「드리시다」가 있는데 일본어로 「おさし
あげる」의 의미가 되며 「与え手」「受け手」양쪽을 모두 높이는 표현으로 사용
된다.
일본어의 「てさしあげる」는 면전에 있는 윗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지만 「てさ
しあげる」에 대응하는 한국어의「～해드리다」는 사용 가능하다.
일본어 授受動詞가 補助動詞를 동반하여 受益動詞로 쓰일때도 물건을 주고 받는
受給動詞와 마찬가지로 人稱과 話者의 視點에 제약을 받는다.
3章에서는 앞서 기술한 授受動詞의 의미와 용법을 토대로 일본 문학작품과 그 번
역본의 용례를 중심으로 授受動詞가 문장 안에서 어떤 의미와 용법을 가지고 있으
며 번역본에 있어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考察해 보았다.
일본 文學作品에 있어서 授受動詞는 주로 「て」를 동반한 受益表現으로 많이 쓰
여졌으며 번역에 있어서도 한국어로 번역이 어려운「(て)もらう」뿐만 아니라 단순
히 「やる」「あげる」「くれる」는 「주다」로 「もらう」는 「받다」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문장 안에서의 상황과 문맥에 따라 그 해석에 있어서도 달랐다.또한
「あげる」의 대우표현인 「さしあげる」는 문학작품 속에서 그 용례를 찾기가 어
려웠다.
文學作品은 文語體와 會話體가 섞여 있기는 하지만 文語體라고 해서 반드시 문장
안에서 정확한 문장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會話體 뿐만 아니라 文語
體에서도 행위의 주체가 되어 행위를 주는 쪽인 주어와 행위를 받는 쪽이 생략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의 상황과 문맥을 통하여 授受動詞의 쓰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文學作品 속에서 「(て）やる」는 補助動詞로 쓰여 작품 속에서 회화체와 문어체로
쓰였으며 행위의 주체로 타인을 위해 어떠한 행위를 하는 표현으로 주어가 생략되
어 쓰여지는 경우가 많았다.또한 話者의 意志를 나타내는 표현이 많았다.「(て)く
れる」는 작품 속에서 가장 많이 쓰인 표현으로 감사의 의미,희망·기원·부탁의 의
미,피해·폐를 끼치는 경우 등의 의미로 쓰였으며「～(て)くれ」의 형태는 명령의
의미로 쓰였다.「(て）くださる」는 주로 「(て)ください」의 형태로 쓰였으며 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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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요소를 담은 命令形으로 依賴·勸誘의 의미로 쓰였다.「(て)もらう」는 화자가
어떤 행위를 받는 표현으로 상대에게 어떤 利益이나 恩惠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
하여 행위를 받는 경우,許可를 구하는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었다.또한 한국어로
번역에 있어서는「받다 」로 번역하기 보다는 문맥을 통하여 「て」앞에 나온 동
사의 의미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て)いただく」는
「(て)もらう」의 謙讓表現으로 동작을 하는 쪽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는 의미로 사
용되었다.이상과 같이 일본어 授受表現인 「～てやる(あげる)·～てくれる·～もら
う」와 待遇형식의「～てさしあげる ·～てくださる ·～ていただく」의 의미·용법
과 일본 문학작품과 번역본의 용례를 중심으로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授受表現의
의미·용법을 바탕으로 실제로 번역에 있어서 어떠한 상이점이 있는지를 대조·분석
해 보았다.특히 선행연구에서 주고 받는 행위를 하는 사람과 행위를 받는 사람이 누
구인가에 따라 授受補助動詞의 기본적인 의미를 분류한 문법 학자인 松下와 森田의
분류에서 自行自利「～てもらう」는 실제로 行爲를 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지만,받
는 쪽 (もらう)의 主體가 자신인 경우로 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て
もらう」의 하위분류에서 利益の自主的受身,許可を求める는 실제로 행위를 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지만 자기자신이 이익을 받기위해 부탁을 한 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てもらう」를 自行自利로 분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향후 본고를
바탕으로 문학작품속의 授受表現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을 중심으로 하
는 드라마속의 授受表現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특히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에게서
일어나기 쉬운 誤用의 문제를 차기의 硏究課題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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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野圭吾 『赤い指』　붉은 손가락  양윤옥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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